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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실태와 음주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 1192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Program으로 기술통계, logistic regression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음주 경험률은 44.1%로, 이 중 57.2%는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에 첫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동기는 부모님 
권유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의 12.0%는 자녀의 음주에 대해 무관심하고, 21.5%는 허용적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외로움과 부․모 양육태도 점수는 각각 36.71점, 40.07점, 50.87점 이었다. 음주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은 학교생활만족도,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부의 양육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
역 중학생의 음주영향요인들을 고려한 음주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향후 일반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drink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from an urban area populated
with low-income familie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drinking prevention. The subjects consisted of 1,192 middle
school students. Analysis of collected data was carried out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19.0 software. The proportion of students who had drinking experience was 44.1%, among which 57.2% 
first experienced drinking during elementary school or earlier. The highest motivation for student's drinking was 
encouragement by parents at 48.9% while 12.0% of parents were indifferent to drinking by their children and 21.5%
permitted drinking. Scores for subjects' loneliness, father's parenting, and mother's parenting were 36.71, 40.07, and 
50.87, respectively. Factors affecting drinking were identified as school life, parent's attitude to children's drinking,
and father's parent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drinking prevention progra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urban areas with high populations of low-income families as well as follow-up studies over wider 
urban areas of low-incom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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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음주문제는 중요한 보건문제일뿐만 아

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로 인해 미성년자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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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음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되어 있고,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규제도 허술하여서 
청소년 음주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가 
2014년 전국의 중고등학생 72,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주율은 남학생이 20.5%, 여학생이 12.6%이며 문
제음주율은 남학생이 8.0%, 여학생이 4.8%인 것으로 나
타나[1] 청소년 음주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기 음주는 뇌나 간을 포함한 여러 장기에 영향

을 주게 되는데 특히 뇌세포 파괴를 촉진하기 때문에 사

고능력과 학습능력을 저하시키고[2], 흡연이나 다른 약
물 사용의 관문이 되기고 하며, 오토바이 사고, 자살, 화
상, 익사, 자살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3].
이러한 청소년 음주는 부모나 또래관련요인, 심리적 

및 사회적인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초기 청소

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인 13～15세 때의 음주는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다고 하였다[4][5].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자녀의 행동에 무관심하고 거

부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

의 자녀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6] 문제행
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 외에도 독단적인 부
모의 양육방식을 보인 경우 자녀들의 알코올 사용 빈도

가 높아지고 알코올 문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이처럼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부모가 아주 의
미 있는 존재로 역할을 하고 있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음

주를 포함한 청소년의 행동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 음주에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심리적 요인인 외로움은 음주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과 관련성이 있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새로운 정체감이 형성되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 
시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

기이다. 실제로 2014년 청소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
년의 14.1%가 외로움과 고독을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
라고 할 정도로 심리적 외로움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

리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

다[10]. 하지만 외로움과 음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는 지금까지 일부 대학생[11]과 성인을 대상으로만[12] 
실시되어져 왔고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외로움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경우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하는가가 아주 

중요한데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빈곤에 대한 

해소책으로 술을 권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음주문
제가 심하며 알코올 중독률이 높게 나타나[13] 이러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음주

에 아주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 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술, 담배, 도박 등 각종 비행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14]. 따라서 음주에 취약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관련 연구가 실시될 필요성

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음
주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이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만 실

시되어져왔고 부모와 관련된 음주영향요인도 부모의 음

주여부 혹은 문제성 음주여부[7][15] 만을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

생의 음주실태, 부․모양육태도 및 외로움의 정도를 살
펴보고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서 향

후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정

도 및 음주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과 외로움, 부․모의 양육
태도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외로움, 부․모의 양육태도, 
음주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정

도, 심리적 요인인 외로움, 부․모 양육태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음주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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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G광역시의 영
구임대아파트 주변에 소재 하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실시하고 있

는 중학교 2곳을 대상으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
에게 설문의 취지와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 1195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설문지에 성실하게 응답한 1192
명을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유의수준 5%, 검정력 95%, odd ratio기준값을 1.3으
로 하여 최소표본의 크기가 916명으로 대상자의 크기는 
충족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외로움

청소년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ell, Peplau와 
Ferguson(1978)의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을 개정한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16]을 박선영(1998)이 청소년에 맞게 
번안한 것으로[17] 총 20문항의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
였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89 
였다. 

2.3.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허묘연[18]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 
43문항 척도 가운데 감독, 학대 및 방치 요인을 사용하여 
현 시점에서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였

다. 감독, 비일관성,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
치 및 애정 등 8개 하위요인들 가운데 세 요인들을 선정
한 이유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감독이 중요하다는 점에 근

거하였으며[19] 이와 동시에 반대 개념으로 학대와 방치
를 포함된 15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양
육태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매
우 그렇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긍정적 감독의 특성이 높고 학대와 방치의 특성이 

낮은 좋은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경우 Cronbach's ⍺=.82 였으며, 어
머니의 양육태도는 Cronbach's ⍺=.74 였다. 

2.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Ver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음주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외로움, 부․모양육태도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으며, 대상
자의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은 2
학년이 37.0%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거의 비슷한 분포
를 보였으며, 종교는 있는 경우가 51.8%였고, 성적은 중
이 56.1%로 가장 많았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그저 그렇
다가 60.0%, 만족함이 28.6%, 불만족함이 11.4%를 차
지하였다. 음주예방교육은 66.3%가 받은 적이 있었으며, 
부모님이 자녀의 음주를 반대하는 경우가 66.5%, 허용
적이 21.5%, 무관심하다가 12.0%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1st 358 30.0
2nd 441 37.0
3rd 393 33.0

Gender
Male 586 49.2
Female 606 50.8

Religion
Yes 617 51.8
No 575 48.2

Academic 
achievement

Top 204 17.1
Middle 669 56.1
Bottom 319 26.8

School life
Satisfied 341 28.6
Average 715 60.0
Dissatisfied 136 11.4

Experience of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Yes 790 66.3
No 402 33.7

Parent's attitude to children's 
drinking

Against 793 66.5
Indifferent 143 12.0
Approving 256 21.5

  

   

3.2 대상자의 음주관련특성

대상자의 음주관련특성은 [Table 2]와 같다. 중학생의 
44.1%가 음주경험이 있었으며, 음주경험자의 최초 음주
시기는 초등학교 때가 46.0%, 중학교 때가 42.8%,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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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Drinking experience
Yes 526 44.1
No 666 55.9

Those 
who 
have
drinking 
experience

Drinking 
onset

<Elem. school 59 11.2
Elem. school 242 46.0
Middle school 225 42.8

Drinking 
motives

Parent's offer 257 48.9
Peer pressure 53 10.1
Curiosity 100 19.0
Inadvertently 89 16.9
Others 27  5.1

Route of 
alcohol 
access

Home 271 51.5
Store 26  4.9
Friend 74 14.1
Others 155 29.5

Place of 
drinking

Home/Friend's house 307 58.4
Playground 38  7.2
Pub 20  3.8
Deserted place/house 19  3.6
Others 142 30.0

Drinking 
company

Self 24  4.6
Friend, Senior 129 24.5
Parent 285 54.2
Adult relatives 64 12.2
Others 24  4.6

Drinking 
frequency
(N0.)

Only once ever 179 34.0
2~3 times ever 237 45.1
1～2/year 26  4.9
3～5/year 36  6.8
<1/month 23  4.4
2～4/month 20  3.8
≥2～3/week 5  1.0

Drinking 
amount
(glass)

<1 292 55.5
1～2 126 24.0
3～4 51  9.7 
5～6 27  5.1 
7～9 13  2.5 
≥10 17  3.2 

Experience of being 
drunk within 1 yr

No 478 90.9
Yes 48  9.1

Difficulty
for 
alcohol
purchase

Very easy 41  7.8
Easy 95 18.1
Moderate 170 32.3
Difficult 77 14.6
Very difficult 143 27.2

주) Elem. school=elementary school

Table 2. Drinking-related Characteristics      (N=1192)

학교 입학전이 11.2%로 나타났다. 음주동기는 부모님 
권유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술은 주로 집에 있
는 술을 마신다가 51.5%로 나타났으며, 음주장소도 집
이나 친구 집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대상 
역시 부모가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빈도는 지금까지 딱 2～3번이 45.1%로 가장 많

았으나 중학생의 약 10%는 한 달에 1번 내외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도 1잔 미만이 55.5%로 나타났
으나 9.7%는 3～4잔씩 마시고 심지어는 10잔 이상을 마
시는 경우도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취
한경험이 있는 경우가 9.1%로 나타났고, 술 구입의 용이
성은 보통이다가 32.3%로 가장 많았다. 

3.3 대상자의 외로움과 부․모 양육태도

대상자의 외로움 평균점수는 36.71점, 아버지의 양육
태도는 40.07점,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50.87점이었다
[Table 3].

Table 3. Loneliness and Parenting

Item Range Min Max. M ± SD

Loneliness 4～80 20 72 36.71±8.75

Father's parenting 15～60 14 48 40.07±5.00

Mother's parenting 15～60 18 60 50.87±5.77  

3.4 음주정도와 제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음주정도는 학년(r=.084, p=.004), 성별
(r=.092, p=.001), 성적(r=.082, p=.004), 학교생활만족
도(r=.105, p<.001),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r=.170, p<.001)는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남학생이고, 성적이 하일수록, 자
녀의 음주에 대해 부모의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음주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양육태도(r=-.146, 
p<.001), 모의 양육태도(r=-.092, p=.002)와 음주정도는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부와 모의 양육태
도가 부정적일수록 음주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the Study 
Variables

r    p

Grade .084 .004

Gender .092 .001

Religion -.027 .353

Academic achievement .082 .005

School life .105 <.001

Experience of drinking prevention education -.027 .343

Parent's attitude  to children's drinking .170 <.001

Loneliness -.050 .085

Father's parenting -.146 <.001

Mother's parenting -.092 .002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 영향요인

433

3.5 대상자의 음주 영향 요인

대상자의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형계수의 카이제곱값이 67.215(p<.001)으로 유
의하며, Hosmer와 Lemeshow검정결과, 본 연구의 회귀
모형은 적절하였다. 대상자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일반적 특성(학년, 성별, 성적, 학교생활만족도, 자
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의 양육태도와 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종속변수는 대상자의 음

주경험으로 하였다. 
학년, 성별, 성적과 모의 양육태도는 대상자의 음주경

험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의 경우에 학교생활에 불만족할수록 음주를 경험

할 교차비가 음주경험을 하지 않을 교차비보다 1.23배만
큼 증가하였고,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허
용적일수록 음주경험을 할 교차비가 1.56배만큼 증가하
였으며, 부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음주경험을 할 
교차비가 0.97배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S.E OR
95% CI

p
Lower Upper

Grade .002 .076 1.00 0.86 1.16 0.98 

Gender .216 .124 1.24 0.97 1.58 0.08 

Academic 
achievement

-.087 .088 0.92 0.77 1.09 0.32 

School life .206 .096 1.23 1.02 1.48 0.03 

Parent's attitude  to 
children's drinking

.445 .074 1.56 1.35 1.80 0.00 

Father's parenting -.029 .011 0.97 0.95 0.99 0.01 

Mother's parenting .004 .013 1.00 0.98 1.03 0.74 

Table 5. Factors Affecting Drinking 

4. 논의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 1192명을 
대상으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음주예방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음주관련특성에서 음주경험률은 4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1] 29.8%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음주 경험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음주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한 

Saxena, Sharma와 Maulik[20]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시기의 음주경험은 언제라도 
문제음주로 이어져서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다른 약물 사

용, 청소년 비행 및 각종 사고 등을 유발한 가능성이 커
지게 된다[21]. 따라서 음주예방 대책에서 전체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접근 이외에 저소득층 밀집지

역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46.0%는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심지어 11.2%는 초등학교 이전에 첫음주를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음주의 하향화 추세를 엿볼 수 있

었다. 음주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신체의 모든 조직들이 
미성숙한 상태여서 음주로 인한 독성화가 쉽고 그로 인

한 피해도 크기 때문에[3] 음주관련 교육 실시를 초등학
교 입학 전부터 실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실제로 15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청
소년은 21세 이상에서 음주를 시작한 것보다도 알코올
남용 및 의존이 될 가능성이 4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또한 청소년들의 뇌는 16세 때 완성
이 되므로 16세 이전에 술을 마시게 되면 뇌의 손상을 
가져와 학습장애와 성장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발육부

진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2]. 따라서 음주 시작 연
령의 하향화를 막기 위한 조기 음주예방교육 실시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자의 33.7%는 음주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

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음주예방교육을 포

함한 음주통제 정책이 중학생의 음주지식, 태도 및 행동
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22]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음

주예방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술을 마시게 된 동기는 부모님이나 친척의 권유로 마

신 경우가 4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호기심으로 인
하여 술을 마신 경우가 19.0%로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장소 역시 자가나 친구의 집이 58.4%로 가장 높게 나타
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음주문제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술을 같
이 마시는 대상자로는 부모님이 54.2%로 나타나 학부모
를 대상으로 음주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들의 음주에 

대한 분명하고 엄격한 태도를 가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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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술을 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음주량을 살펴보면 3～4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가 20.5%이고 그 중에서 심지어는 10잔 이상을 마
시는 경우도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음주
량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
의 9.1%는 1년 한 해 1회 이상 취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서 이러한 음주형태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연결될 가능성

이 높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로 보인다. 청소년 시기 과음
은 폭력과 절도, 성범죄 등의 범죄와 학업부진, 비행 등
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3] 음주문제가 심
각해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청소년들은 

특히 조기에 선별하여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주류 사용

과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들이 술 구입이 매우 쉽

다가 7.8%, 쉬운 편이다 18.1%, 보통이다가 32.3%인 것
으로 나타나 이러한 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1]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
게 등에서 술을 사려고 시도한 학생 중 남학생의 77.0%, 
여학생의 77.5%가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류 판매소 및 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주류판매 

금지와 법적인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

한 실정이다.
대상자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학교생활만

족도, 자녀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부의 양육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 허

용적일수록 음주를 경험할 오즈비가 1.56배 만큼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경험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
모의 음주태도가 허용적이면 청소년 음주에 대한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들[23][24]과 일치하는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부모님의 12.0%는 자
녀의 음주에 대해 무관심하고, 21.5%는 허용 적이기까
지 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들의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
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들의 음주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25]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
기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고 자녀가 음주하는 것

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일반적 특성중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수록 

술을 마실 가능성의 오즈비가 술을 마시지 않을 오즈비

에 비해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청소년의 흡연, 음주 및 비
행행동과 관련성이 높다고 한 Kim과 Neff[23]의 연구결
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그 외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아효능감이 떨어지고, 학
업성취가 낮아지며 그 결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떨어질 확

률이 높아진다고[24] 하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
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
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교육복지우선사

업을 일부 학교에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관심 있는 보살

핌과 또래 학생들의 지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

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친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음주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자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

가 통제나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때 음주, 흡연, 약물남용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An, Park과 Shin[6]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
였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 모친보다는 부친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는 부모의 자녀 학대와 관련한 연구에서도[25] 저소득층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아버지로부터 당하는 경
우가 많은 반면, 일반 아동은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되
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에는 부친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로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의 정도는 음주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13-15세 청소년들중 남학생과는 달리 외롭다고 느끼
는 여학생은 술을 많이 마실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고

[9], 성인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
는 경우에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따라서 추후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외로움과 음주와
의 관련성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로움의 경우 평균 점수는 36.71점으로 나타나 서울 

경기 지역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측정한 결

과[26] 일반 가정의 중학생은 37.90점으로 본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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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외로움 점수가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이 예상과 달리 일반 가정의 

중학생 보다 오히려 외로움을 조금 덜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불
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이나 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는 교육복지사 제도 등 각종 복지혜택이 저소득층 학생

들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측
정 가능한 외로움 점수의 범위가 20～80점인데 본 연구
에서는 20～74점으로 나타나 외로움의 정도가 매우 폭
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외로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9], 자살
시도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어서[27]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중 외로움의 정도가 심각한 학생들은 조기에 선별

하여 중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중 남학생일수록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1] 음주율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약 8%가 높게 나타나 본 연
구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주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중학생의 학년이 증

가함에 따라 음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금주 의도가 약

해지고 음주충동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28], 일치하
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음주예방교육이 실시는 되고 있지만 교육내용이 단순

히 음주에 대한 지식과 정보전달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향후 체계적인 음

주관련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의 음주실

태를 살펴보고 음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음

주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

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학생들의 음주 경험률은 4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학교생
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이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나 학교에서 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적절한 중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

역 중학생 학부모의 약 1/3이 자녀의 음주에 대해 무관
심하거나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자녀의 
음주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가자녀의 음주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음주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서 자녀들에게 술

을 권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의 양육태도가 
대상자의 음주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부모

교육시 부모의 양육태도 요소들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로움의 경우 최근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사 제도 등 각종 복지

혜택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

가 되지는 않았고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

로 나타났으나 외로움이 심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나 향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음주문

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

년을 대상으로 음주경험의 영향요인을 알아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 음주영
향요인으로 기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부․모 양육태도와 외로움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일개 지방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에 위치한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소

득층 밀집지역 중학생 모집단을 완전히 대표하지 못한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저소득
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주실태

와 음주영향요인을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고 일반청소년

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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